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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은 Top Runner로…
공장 에너지 절약 가속화 목적 … 정보공개 둘러싸고 갈등의 소지

자동차나 가전제품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기술 <Top Runner 방식>이 일반 공장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가장 발전된 설비를 벤치마킹해 같은 업종의 여러 기업들이 앞 다투어 도입함으로써 공장의 에너지 절약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은 1990년에 비해 CO2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에너지 사용량은 보합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석유연

맹, 자동차공업협회 등과 같이 이미 목표를 달성한 단체와 대략적으로 목표달성에 근접해 있는 단체가 많은 

반면 전기사업연합회처럼 CO2 원단위가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단련의 환경자율행동계획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변화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동차나 가

전업계에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

은 제품을 기준으로 에너지 절약을 

촉구하는 <Top Runner 방식>을 공

장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 절약이 잘 되고 있는 용

광로를 <챔피언 용광로>로 부르는 

철강업계를 예로 들어 설비가 지닌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해 정보 공개･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에너지 절약의 

가속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

기 때문이다.

또 경제단체연합회의 자율행동계

획이나 에너지 절약법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체의 에너지 절약 촉진, 생산설비의 Top Runner화

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의 Top Runner화는 1996년 에너지절약센터에 설치된 참고지표 검토위원회에서 업종별로 대표적인 공

정 벤치마킹 사례를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가 행해졌으나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2010년이라는 현실적인 CO2 감축목표 등이 다가오면서 논의가 다시 불거졌으며 제조기업 입장에서 

공장의 에너지 절약기술은 코스트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다만, 관련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의 에너지절약법은 에너지 관리지정 공장･사업장을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에너지 사용량 및 에너지 소

비원단위를 매년 소관부서에 보고하는 <정기보고>와 ▷에너지 소비원단위를 연평균 1% 감축하는 3-5년 합리

화계획을 매년 소관부서에 제출하는 <중장기계획(제1종 사업자에 한함)>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요강에 정기보고나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경제단체연합회의 자율행동 계획에 

따라 에너지 절약대책의 진척상황을 파악하게 돼 있다.

<화학저널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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